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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를 열며

Opening the ExhibitionOpening the Exhibition

문자는 이미지와 만나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명확하게 전달해줍니다. 
그리고 문자와 이미지의 만남은 

머릿속으로 상상했던 세계를 더 넓혀주기도 합니다.

 귀스타브 도레(1832-1883)는 문학 작품 속 이야기를 
생생하고 강렬한 그림으로 표현하여, 

독자들이 더 깊이 상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도레의 삽화가 또 하나의 언어가 된 것입니다. 

그가 그려낸 환상적인 장면을 통해, 글과 그림이 만나
 어떻게 상상의 세계가 펼쳐지는지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Words, when combined with images, 
effectively convey the intended message. 
This union not only clarifies the meaning but 

also enhances and expands the 
imaginative world in our minds.

Gustave Doré (1832-1883) brought literary stories to 
life with vivid and striking illustrations, 

allowing readers to engage more deeply with their imagination. 
His illustrations became a language of their own. 

Through the fantastical scenes he created, 
we invite you to experience how the fusion of text and 

image opens up a world of imagination.

Illustration: 
Expanding the Boundaries of Imagination  

"구해 주세요. 구해 주세요. 
카라바 후작님께서 물에 물에 빠졌습니다."
<장화 신은 고양이>

고양이는 주인공이면서 동시에 조력자로서 주인의 목표 달성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주인의 
출세를 위해 고양이는 왕과 공주가 지나는 길에서 주인에게 물에 들어가라고 권합니다. 왕의 
행렬이 다가오자, 고양이는 거짓말로 후작이 물에 빠졌다고 도움을 청합니다. 삽화에 그려진 
장화와 모자를 쓰고 있는 고양이의 도상은 현재까지 전형적인 장화 신은 고양이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In order to help his master succeed, the cat tells him to enter the water. 
When the king approaches, the cat falsely claims that the Marquis has 
fallen into the water and asks for help. The depiction of the cat in boots 
and a hat continues to be an iconic image.

삽화, 상상의 크기를 키우다 
도레는 문학 작품 속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상상력을 더해, 

문자가 담지 못한 부분까지 채우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그의 삽화는 문학 작품을 새롭게 해석한 

독립적인 예술 작품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도레는 글에 나오지 않는 장면을 상상해 그려 넣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는 그림 속 부분들을 독창적으로 배치하고, 빛과 어둠을 대비시키며, 
인물의 크기를 다르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독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덕분에 사람들은 글을 읽으며 단순히 문자 속 세계를 떠올리는 것을 넘어, 

그 너머까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도레의 이러한 그림들은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 같은 현대 시각예술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영화 <반지의 제왕>, <킹콩> 속 일부 장면을 비롯해, 

애니메이션 <장화 신은 고양이>의 캐릭터 역시 도레의 삽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Doré enhanced the imagination of literary works, 
filling in the gaps that words alone could not convey. 

His illustrations, completed in this way, 
became independent works of art, 

offering a fresh interpretation of the original literary texts.

At times, Doré imagined and illustrated scenes that 
were not even mentioned in the text. 

He also employed unique compositional techniques, 
such as creatively arranging elements in his illustrations, 

contrasting light and shadow, and varying the sizes of figures, 
all of which stimulated the Reader’s imagination. 

As a result, people were able to imagine not just the world 
within the text but also everything that lay beyond it.

Doré’s illustrations had a lasting impact on modern visual arts, 
influencing mediums like comics, film, and animation. 

Some scenes from movies like The Lord of the Rings and King Kong, 
as well as the character of Puss in Boots, 
trace their origins back to Doré’s work.

“Help. Help. 
  The Marquis of Carabas is drowning.”
  Puss in Boots

고양이는 대영주가 되었답니다: 
페로, 《동화집》

The Cat Became a Noble Lord
: Perrault’s Fairy Tales

프랑스의 샤를 페로(1628-1703)는 
유럽에서 전해 내려오던 옛날이야기를 모아 《교훈을 덧붙인 옛날이야기》 

이른바, ‘페로 동화집’을 출판했습니다. 

 페로의 동화들은 17세기 유럽 사회의 가치를 반영하며 
각기 다른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푸른 수염>은 호기심과 부부 관계, <빨간 모자>는 경계심, 
<신데렐라>는 우아함과 조력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장화 신은 고양이>와 <잠자는 숲속의 공주>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기다림의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도레의 섬세한 선과 그림자는 동화의 세계를 마치 현실처럼 느끼도록 만들었습니다. 

Charles Perrault (1628-1703) of 
France gathered old folk tales from across Europe and 

published them in Stories or Tales of Past Times, with Morals, 
commonly known as Perrault’s Fairy Tales.

 Perrault’s Fairy Tales reflect the values of 
17th-century European society, 

each carrying its own distinct moral lesson. 

Bluebeard addresses  the dangers of curiosity and 
dynamics of marital equality, 

Little Red Riding Hood emphasizes caution, 
and Cinderella highlights elegance and the importance of guidance. 

Puss in Boots and Sleeping Beauty convey the wisdom of 
navigating life and the value of patience.

Doré’s delicate lines and shadows made the world of 
these stories feel almost like reality.

목판화(판각자: 아돌프 프랑소아 판느메이커) ㅣ Woodcut (Engraver: Adolphe François Pannemaker)
드로잉·판화박물관 ㅣ Musée du Dessin et de l’Estampe originale

1867년 19.5×24.4cm

DorDoréé : Bringing Art to Words : Bringing Art to Words

도레, 문자에 예술을 입히다 
귀스타브 도레는 1832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혼자 그림을 배우며 실력을 키웠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재능을 인정받아 15세에 

파리의 유명한 출판업자에게 발탁되어 풍자 잡지에 삽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도레는 삽화가로 본격적인 활동을 펼치며 평생 1만여 점의 삽화를 남겼습니다. 
당시 값싼 대중 서적이 유행했지만, 그는 판화가들과 협력하여 크고 정교한 삽화가 담긴 

고급 서적을 만들었고, 이는 유럽 전역에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의 작품은 단순한 삽화를 넘어 예술적인 가치를 인정받았으며, 
19세기 프랑스 출판 문화와 삽화 예술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도레는 삽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고, 
이후 책과 그림이 결합하는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Gustave Doré was born in 1832 in Strasbourg, France. 
From a young age, he taught himself how to draw and 

honed his skills. Despite his youth, his talent was quickly recognized, 
and at the age of 15, he was chosen by a prominent Parisian 

publisher to illustrate for satirical magazines.

As he began his career as an illustrator, 
Doré produced over 10,000 illustrations throughout his life. 
While cheap mass-market books were popular at the time, 

Doré collaborated with engravers 
to create luxurious books featuring large, 

detailed illustrations, which became a huge hit across Europe.

His work transcended simple illustration, 
earning recognition for its artistic value. 

Doré greatly influenced the development of 19th-century French 
publishing and illustration, opening new possibilities for the medium.

His approach brought about a significant transformation 
in how books and illustrations would be combined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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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드레 질이 그린 
《레끌립스》 제15호 속 귀스타브 도레

1868년 발행된 프랑스 잡지《레끌립스》에 실린 귀스타브 도레의 캐리커처입니다. 일러스트
레이터 앙드레 질은 여러 작업을 동시에 하는 귀스타브 도레의 모습을 과장되게 묘사했습니다. 
도레의 빠른 작업 속도는 증기 기관차로, 성공은 동전 자루로 표현되었습니다. 이 풍자화는 
19세기 프랑스에서 도레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The illustration from L’Éclipse, published in 1868, is a caricature of Gustave 
Doré. Illustrator André Gill humorously exaggerated Doré’s multitasking 
abilities, depicting him engaged in various tasks simultaneously.

Caricature of Gustave Doré drawn by 
André Gill in L’Éclipse, No. 15

드로잉·판화박물관 ㅣ Musée du Dessin et de l’Estampe originale

1868년 33×49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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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가 말과 기사까지 함께 휩쓸어 갔다. 
<제1권>

돈키호테는 풍차를 거인으로 생각하고 무모하게 대적합니다. 그러나 날개에 휘말려 말과 함께 
내동댕이쳐집니다. 삽화에서는 풍차의 날개를 용의 날개처럼 기괴한 모습으로 묘사했으며, 
허공으로 날아가는 돈키호테와 로시난테의 모습을 통해 이상과 현실의 충돌을 극적으로 보여
줍니다.

Don Quixote recklessly takes on the windmills, believing them to be giants. 
However, he is caught in the blades and thrown to the ground along with 
his horse. In the illustration, the windmill’s blades are depicted in a gro-
tesque, dragon-like form, heightening the surreal quality of the scene. The 
image of Don Quixote and Rocinante being flung into the air vividly cap-
tures the dramatic clash between idealism and reality.

The wings swept away both the horse 
and the knight. Vol. 1

목판화(판각자: 엘리오도르 조셉 피상) ㅣ Woodcut (Engraver: Héliodore Joseph Pisan)
드로잉·판화박물관 ㅣ Musée du Dessin et de l’Estampe originale

1863년 22.3×27.9cm

잡을 수 없는 저 별을 잡자
: 세르반테스, 《돈키호테》

Let’s Reach for That Uncatchable StarLet’s Reach for That Uncatchable Star
: Cervantes’ : Cervantes’ Don QuixoteDon Quixote

《돈키호테》는 
17세기 스페인의 작가 미겔 데 세르반테스(1547-1616)가 쓴 소설로, 

기사 소설을 재미있게 비꼰 작품입니다. 

《돈키호테》는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넘나드는 한 남자의 모험 이야기입니다. 
알론소 키하노는 스스로를 기사 ‘돈키호테’라 이름 짓고 정의를 실현하려 하지만, 

점차 자신의 환상을 깨닫게 됩니다.
 이 작품은 끝까지 꿈을 믿고 도전하는 인간의 모습에서 감동과 교훈을 전합니다.

도레는 돈키호테가 풍차를 괴물로 착각하는 장면을 실제처럼 연출해, 
독자가 그의 환상을 직접 경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Don Quixote, written by 17th-century Spanish author Miguel 
de Cervantes (1547–1616), is a novel that 

humorously satirizes the genre of chivalric romances.

Don Quixote is an adventurous tale of a man who
traverses the boundary between reality and fantasy. 
Alonso Quixano renames himself ‘Don Quixote’ and 

sets out to achieve justice, 
only to gradually realize the illusions he holds. 
This work imparts both inspiration and 

lessons through the portrayal of a man who 
believes in his dreams and 

continues to challenge them until the very end.

Doré vividly depicted the scene where 
Don Quixote mistakes windmills for monsters, 
bringing this fantasy to life in such a way 

that readers could almost experience his delusions firsth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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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썩어가는 바다를 바라보다가 
눈길을 돌려 버렸소. 

첫 번째 영혼이 외쳤다. 
“오라, 오라, 오 죽음이여….” <지옥 13곡>

그동안에 하인들 중 네 명은 차례차례로 
계속 그의 입 속에 
한 삽 가득히 겨자를 퍼넣었다. 
<제2서>

썩어가는 바다를 바라보는 노수부의 모습을 그린 삽화입니다. 주사위 놀이로 목숨을 잃은 
선원들과 달리 노수부는 완전히 고립되어 극심한 고통을 겪습니다. 또한 그는 고난에서 벗어
나고자 기도하지만 사악한 속삭임이 이를 방해합니다. 이는 우주 생명의 조화를 깨뜨린 죄를 
범한 대가로, 고립의 고통을 겪게 된 것입니다. 

스스로 삶을 끊은 자들의 숲을 묘사한 삽화입니다. 뒤틀리고 앙상한 나뭇가지는 그들의 영혼
들이 변형된 것입니다. 그들은 생전에 스스로 육신을 버린 대가로 사후에는 몸을 되찾지 못한 채 
나무와 기괴하게 결합되어 갇히는 형벌을 받습니다. 

가르강튀아가 무절제한 폭음과 폭식을 즐기는 장면이다. 이는 구시대적인 교육 방침에 따라 
암기 위주의 공부 방식을 풍자한 것이다. 가르강튀아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바보가 
되어갔다. 라블레는 이러한 비효율적인 중세식 교육 방식과 대비시켜 르네상스 시대의 새로운 
인문주의 교육 방식의 장점을 부각했다.

This is the image of the Ancient Mariner gazing at the decaying sea. Unlike 
the crew members who have lost their lives, the Ancient  Mariner suffers 
the pain of isolation as a consequence of having broken the harmony of 
the cosmic life.

The forest of the suicides is a twisted and barren wasteland, its trees gnar-
led and skeletal. Those who once cast aside their mortal bodies are now 
denied them in the afterlife, their souls grotesquely fused with the very 
trees that imprison them.

Gargantua’s indulgence in excessive drinking and feasting satirizes the ri-
gid, rote-based education system of the Middle Ages. Rabelais emphasizes 
the need for humanist education in the Renaissance.

I looked upon the rotting sea, 
And drew my eyes away.

The first soul cried out, 
“Come, come, O death…” 
Inferno, Canto XIII

Meanwhile, four of his servants, 
one after another, stuffed a shovel full of 
mustard into his mouth. 
Vol. 2

목판화(판각자: 파셀 폴 조나르) ㅣ Woodcut(Engraver: Jonnard Pacel Paul)
드로잉·판화박물관 ㅣ Musée du Dessin et de l’Estampe originale

목판화（판각자: 피에르 베르데일) ㅣ Woodcut(Engraver: Verdeil Pierre)
드로잉·판화박물관 ㅣ Musée du Dessin et de l’Estampe originale

목판화(판각자: 파셀 폴 조나르)  ㅣ Woodcut (Engraver: Jonnard Pacel Paul)
드로잉·판화박물관 ㅣ Musée du Dessin et de l’Estampe originale

1877년

1868년

1873년

23.8×31cm

24.2×19.2cm

19.7×24.7cm

끈적끈적한 바다 위에서
: 콜리지, 《노수부의 노래》

희망없이 욕망 속에 살았다
: 단테, 《신곡》

말이 많을수록 진실은 더 멀어진다
: 라블레, 《가르강튀아·팡타그뤼엘》

On the Sticking Sea: Coleridge, On the Sticking Sea: Coleridge, 
The Rime of the Ancient MarinerThe Rime of the Ancient Mariner

Living in Desire Without HopeLiving in Desire Without Hope
: Dante, : Dante, The Divine ComedyThe Divine Comedy

The More One Speaks, The More One Speaks, 
the Farther the Truth Gets: the Farther the Truth Gets: 

Rabelais, Rabelais, Gargantua and PantagruelGargantua and Pantagruel

영국의 새뮤얼 테일러 콜리지(1772-1834)가 쓴 《노수부의 노래》는 
영국 낭만주의 문학의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한 뱃사람이 젊은이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로, 
충동적으로 바닷새를 죽인 죄로 저주를 받는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노수부는 모든 선원이 죽고 혼자 살아남아, 
죄책감 속에서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노수부의 노래》는 잘못, 죄책감, 구원의 메시지를 
신비롭고도 극적인 항해 속에 담아낸 이야기입니다.

도레는 《노수부의 노래》 속 거친 바다와 작은 배를 극적으로 대비해 
자연 앞에서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강렬하게 표현했습니다. 

《신곡》은 이탈리아 작가 단테 알리기에리(1265-1321)가 
14세기에 쓴 이야기 시입니다. 

《신곡》은 단테가 지옥, 연옥, 천국을 여행하며 구원의 길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베르길리우스와 베아트리체의 안내를 따라 

단테는 인간 영혼이 신에게 이르는 여정을 경험합니다. 
이 작품은 죄와 구원, 인간 존재의 의미에 대한 

깊은 윤리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도레 특유의 빛과 어둠을 이용한 세밀한 표현은 독자들에게 
단테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프랑수아 라블레(1483-1553)의 《가르강튀아·팡타그뤼엘》 은 
16세기 프랑스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풍자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총 다섯 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처음에는 팡타그뤼엘이 주인공이었지만, 
이후 그의 아버지 가르강튀아의 이야기가 추가되었습니다. 

이야기 흐름은 주인공의 성장과 전쟁에서의 활약으로 진행되다가, 
이후 철학적이고 논쟁적인 방식으로 변화합니다. 

이 작품은 유머와 풍자를 통해 인간 본성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는 작품입니다.

도레는 두 거인 가르강튀아와 팡타그뤼엘의 크기를 상황에 따라 변화시키며, 
유머와 풍자를 극대화했습니다. 

Written by Samuel Taylor Coleridge (1772-1834), 
The Rime of the Ancient Mariner is 

a quintessential work of English Romantic literature.

This work tells the story of a sailor who, 
after impulsively killing the Albatross, 

is cursed and embarks on a journey of punishment. 
The Ancient Mariner is the sole survivor as 
all the other crew members perish, and 

he spends his life seeking forgiveness amidst overwhelming guilt. 
The Rime of the Ancient Mariner encapsulates 

themes of wrongdoing, guilt, and redemption within 
a mystic and dramatic voyage.

Doré dramatically contrasted the rough sea and 
the small boat in The Rime of the Ancient Mariner, 
powerfully depicting the frailty of humanity 

in the face of nature.

The Divine Comedy is an epic poem written by Italian 
author Dante Alighieri (1265-1321) in the 14th century. 

The Divine Comedy tells the story 
of Dante’s journey through Inferno, 

Purgatorio, Paradiso as he seeks the path to salvation. 
Guided by Vergilius and Beatrice, 

Dante experiences the journey of the human soul toward God. 
This work carries profound ethical messages about sin, 
redemption, and the meaning of human existence.

Doré distinctive use of light and 
shadow left readers with a vivid and powerful impression that 

went beyond Dante’s imagination.

François Rabelais (1483-1553)’s Gargantua and Pantagruel is 
a satirical novel from the 16th-century French Renaissance.

This novel consists of five volumes, 
with Pantagruel initially serving as the protagonist. However,

 the story later shifts to include his father, Gargantua. 
The narrative progresses from the protagonist’s growth and 

achievements in war to a more philosophical and 
argumentative approach. 

With humor and satire, the work raises profound questions 
about human nature and society.

Doré skillfully adjusted the size of the two giants, 
Gargantua and Pantagruel, 

according to the situation, amplifying the humor and satire. 

Creating Another World with 
Words and Images

문자와 그림, 
또 다른 세계를 만들다

그림은 문자가 담지 못한 상상의 세계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반대로, 문자는 그림을 해석하는 방향키가 되어 줍니다. 

이처럼 글과 그림은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의 만남은 우리의 상상력을 더 폭 넓게 만들어줍니다.

이제는 지식을 모으는 것 보다 그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고 
새롭게 만들어내는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상력입니다. 
귀스타브 도레가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린 그림으로 또 다른 세계를 만든 것처럼, 

우리 역시 문자와 이미지를 통해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Images bring to life the world of imagination 
that words cannot fully capture. 

On the other hand, words act as a guide, 
helping us interpret the meaning behind the images. 
In this way, words and images complement each other, 
filling in the gaps that each one alone cannot express. 
Their union expands the boundaries of our imagination, 

offering us a richer, more vivid experience.

In today’s world, it’s no longer just about collecting knowledge; 
what matters more is how we apply it and 

transform it into something new. 
The key to creation lies in our imagination.
 Just as Gustave Doré created another world 

through his illustrations based on written content, 
we too can build new worlds through words and images.

I m a gin e

ⓒMusée du Dessin et de l’Estampe origin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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